


하나님은�영이십니다.�

그러므로�하나님께�예배를�드리는�사람은�

영과�진리로�예배를�드려야�합니다.



우리는�온�세상을�다양한�모습으로�지으시고�
사랑으로�돌보시는�하나님을�믿습니다.�

우리를�위해�자신을�낮추시고�
은혜로�새로운�생명과�자유를�주시는�

예수�그리스도를�믿습니다.�

또한�매�순간�우리의�호흡�가운데�거하시며�
하나님과�함께�일하게�하시는��

성령을�믿습니다.�

우리는�성�소수자를�비롯한�
모든�사람을�환대하고�더불어�살아가는�

거룩한�공동체를�믿습니다.�

우리는�하나님이�주신�영원한�생명을�믿으며�
사랑과�정의와�평화가�성취된�
하나님�나라의�승리를�믿습니다.�

아멘�





가늠할�길�없는�세월을�이�지구와�함께하신�주님,�
지혜로�창조하신�이�땅의�순환은�우리에게�신비와�경이
로�다가옵니다.�우리는�그�섭리를�다�파악하기도�어려운�
짧은�생만을�살아갑니다.�

그러나�주님,�우리의�이�짧은�생�안에서도�변해가는�지구
의�기후�만큼은�매일�우리의�피부로�느낄만큼�확연하고�
분명합니다.�이�지구�곳곳에서�규칙을�잃어버리고�일어
나는�무더위와�폭우,�그리고�그�재난�안에서�고통받는�
수�많은�생명들이�있습니다.�그럼에도�여전히�누군가의�
고통에는�아랑곳�하지�않고�아직까지도�스스로의�편리
와�편안만을�생각하며�살아가는�이들이�있습니다.�

이�땅과�함께하시고�이�땅을�사랑하시는�하나님,�그�마음
을�헤아리고자손을�모으는�이들에게�주님의�지혜를�허락
하여�주옵소서.�지금까지의�탐욕을�회개하고,�위기�앞에
서�서로를�지키는�일에�동참하며�이�땅의�순환을�온전하
게�되돌려�놓는�일에�힘쓰게�하여�주옵소서.�

그리하여�주님,�오래도록�지속되어온�이�땅을�함께�공유
하는�우리�후손들은�우리의�선조들이�살아온�계절을�경
험할�수�있게�하여�주옵소서.�바다를�갈라�길을�내셨던�
주님,�위기�앞에선�이들을�불쌍히�여겨�당신의�자비를�베
풀어�주옵소서.�

구원자,�우리�주�예수�그리스도의�이름으로�기도드립니
다.�아멘.



18.�예수께서�말씀하셨다.�“하나님�나라는�무엇과�같은가?�
그것을�무엇에다가�비길까?�

19.�그것은�겨자씨의�다음�경우와�같다.�어떤�사람이�겨자
씨를�가져다가�자기�정원에�심었더니,�자라서�나무가�되어,�
공중의�새들이�그�가지에�깃들였다.”�

20.�예수께서�다시�말씀하셨다.� “하나님�나라를�무엇에다
가�비길까?�

21.�그것은�누룩의�다음�경우와�같다.�어떤�여자가�누룩을�
가져다가,�가루�서�말�속에�섞어�넣었더니,�마침내�온통�부
풀어올랐다.”�







헌금하시고자�하시는�분들은�
아래�계좌로�닉네임과�헌금�종류를�적어서�보내주세요.�

(약정,�주정,�십일조,�선교,�건축,�사랑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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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예배�후에�조모임이�있습니다.




